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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윤 진 아 송 원 영
‡

통일부 하나원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향유하기(savoring)는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즐거움이 지속되도록 의도적

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적 특징인 외향성과 자신에 대한 의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의식이 향유신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각 경로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유신념 척도(Savoring

Belief Inventory: SBI),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중에서 외향성 문

항, 자의식척도, 대인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여

서울․경기, 대전․충남,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배포 및 회수한 설문 중 유효한 326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자의식은 하위변인인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사회불안의 개념이 상이하여 개

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향성,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유능성 및 향유신념이 높았다. 매

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적자의식과 향유신념, 사회불안과 향유신념간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하였고, 공적자의식과 향유신념, 외향성과 향유신념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외향성,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외향성, 자의식, 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2년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TEL : 041)730-5414, FAX : 041)736-5765, E-mail : 105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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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

되는 다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편리해

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부딪

히고 스트레스와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스트

레스나 문제들에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

만 대처능력이 인생을 즐기는 능력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Bryant & Veroff, 2007).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능력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넘어 인생을 보다 풍요롭

게 즐기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

하였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이 ‘정

신장애가 없는 것’에서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보

다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되면서 자아탄력성, 희망,

감사 등 긍정적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거

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향유하기(savoring)’라

는 개념이 있다. 향유하기란 긍정적인 경험에 주

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ryant & Veroff,

1984). Bryant & Veroff(1984)는 스트레스에 대처

하는 과정에 상응하는 긍정적 대응 개념이 없음

을 밝히면서 대처에 상응하는 긍정적 용어로 향

유하기(savoring)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Fredrickson(2002)에 의하면 향유는 건강과 행복

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긍정 감정은 개인의

자원을 확장해 준다. 즐거움을 주는 자극에 대해

주목하고 명확히 인식하는 책략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일주일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행복감을 증

폭시킬 수 있었다는 Fredrickson(1998)의 실험 결

과는 향유하기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를 좀 더 확장된 관

점에서 보면 심리치료나 상담에 있어 향유하기를

예방적인 요인으로 활용하거나, 환자로 하여금 자

신의 삶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잘 향유할 수

있는지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Bryant & Veroff, 2007). 향유

하기는 사람마다 다른 인지와 행동적 전략을 습

득함으로써 형성되는데 환경적인 요소인 가족역

동, 사회적 관계, 문화의 영향 등을 통해서 형성된

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그러나 아직

까지 향유하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이를 지적하며

Bryant, Chadwick 과 Kluwe(2011)는 긍정 정서

경험을 조절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향유하

기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가에 대해

향후 연구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제안하였다.

향유하기에 대한 측정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에

서 Bryant(1989)는 긍정적인 사건을 향유하는 능

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신념을 ‘향유신념’이라

정의하였다. 향유신념은 향유하는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전반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향유신념은

행복감, 자존감, 만족감, 주관적 정신 건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며(Ryff, 1989), 이에 향유

하기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Bryant & Veroff(2007)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향유하면 경험

속에 포함된 유대를 통해 특별히 그들과의 관계

를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향유의 감정적인 결과를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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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향유할 때 사회적 유대가 있으면 없을 때에

비해 향후 안녕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들이 존재

할 때 우리는 보다 즐거워질 수 있으며(Bryant &

Veroff, 2007; Lieberman, 1977), 사람들은 또한

혼자 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장면에서

더 많이 웃게 된다고 한다(Kraut & Johnston,

1979; Provine & Fischer, 1989).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획득한 독특한

관점으로 경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서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 다

양한 양상을 보인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개인

의 사고와 행동의 양식을 형성하며, 이는 삶의 다

양한 장면에 영향을 미친다. 향유하기는 즐거운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즐거운 경험을 할 때에도

개인의 일관적인 성향이 반영되며 성격적 특성에

따라 즐거운 경험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이 달라

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Bryant와 Veroff(2007)는

인지적, 행동적 향유반응이 긍정적 경험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반응을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긍정

적인 경험을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

동하게 하는 안정적인 성격적 기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 상황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성격적

특성으로는 외향성이 있는데, 외향성은 친화성과

함께 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적

특성과 행동방식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Wiggins, Phillips, & Trapnell, 1989). 조

영란(2005)은 대인관계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성격 요인이 외향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

히면서, 이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대인관계 지

향적인 외향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다.

외향성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즐기는 데

있어 좋은 자원이라 볼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

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하여 잘

어울릴 수 있고, 명랑하고 쾌할 하며 낙천적이다

(안현의, 김동일, 안창규, 2006). 외향성이 높은 사

람들은 단순히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과 사

귀는 것을 추구함을 넘어서, 타인과의 갈등상황에

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와 능력도 높아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외향성은 긍정

적 감정을 경험하는 기질적 성향과 관련이 있으

며(Goldberg, 1993), 조현석(2008)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향유하는 특징을 보이고

이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도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행복하며(Pavot, Diener,

& Fujite, 1990),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정적 자극

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긍정적 정서에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대인관계 장면에서 개인의 외적 경험에 외향성

이 기여한다면 이에 맞물려 있는 내적 경험과 관

련이 있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

신의 감정과 사고 등에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성향인 자의식은 대인관계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

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Fenigstein, Scheier, & Buss(1975)의 연구에 의하

면 자의식은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

의 세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사적 자의식은 자

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이며,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

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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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진, 한종철, 2004).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

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내면의 감정

과 의견에 매우 민감하고 보다 충실하려는 경향

이 있으며(Scheier, 1980), 자신의 내적 측면에 관

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

한 지식을 가진다(문혜정, 2005).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려

노력한 결과 외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문혜정, 2005). 최정아(1996)의 연구에서는 공

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

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방어

적임을 시사한다. 자신의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기에게 과도하

게 몰입하게 되어 역기능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만 개인적인 자원 수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정

수준의 사적 자의식은 정체감 형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다른 요인들과 수

준에 따라 순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측면이 발

현된다(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외향성 모두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성격적 특성으로, 개인의 사회적인 경

험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주관적인 가

치를 통해 받아들여지며,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Boven, 2005). 긍정적인 경험에

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욱 즐거움을 잘 느

낄 수 있고 향유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훨씬 유리하다는 맥락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빈번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으

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인의 특

정 성향의 영향력은 즐거운 경험을 음미하는 향

유 능력과 직결되기 보다는 대인관계 장면에 국

한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의식의 각 하위요인 및 외향성이 대인관

계 유능성을 통해 향유신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84명, 대전․충남지역

대학생 197명, 부산지역 대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

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3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경기,

부산 및 대전지역은 우편을 통해 배포 및 회수하

였고, 충남지역 대학생은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실시한 뒤 회수하였다.

도구

향유신념. 향유신념의 측정도구로 Bryant(2003)

의 향유신념 척도(Savoring Belief Inventory:

SBI)를 조현석(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조현석(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

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5로 매우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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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역시 .93로 높

게 나타났다.

외향성.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

구에서는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하였고 이

승은(1993)이 한국어로 번안한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중에서 외향

성 문항만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외향성의 하위요

인은 온정성, 사교성, 주장성, 활동성, 자극추구성,

긍정적 정서로 각 7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승은(1993)의 연구에서 얻어진 외향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로 나타났다.

자의식. 자의식은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가 개발하고 김은정(1993)이 번안한 척

도를 김현진(2002)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세 하위요인인 사적

자의식 10문항, 공적 자의식 7문항, 사회 불안 6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은정(1993)의 연구에서

자의식 척도의 Cronbach’s α는 .80, 김현진(2002)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

에서 얻어진 자의식 척도의 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매개요인인 대인관계 유능성

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의 대인 유능성 질문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리(2009)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는 한나리

(2009)의 연구에서 총 5개 하위요인을 가지는 31

문항이 확정되었고,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연구문제에 따라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

석을 적용하였다.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를 서영석(2010)이 정리한 절

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서

영석(2010)이 정리하여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

우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1) 매개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

측변인으로 준거변인을 회귀 추정(A)한다.

(2)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으로 매개변인을 회귀 추

정(B)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는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모두를 가

지고 준거변인을 회귀 추정한다.

각 단계의 경로가 유의미해야 하며, 마지막 단

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예측변인이 준

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로(1)에서의 효과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 때 경로(1)보다 효과가 줄어

들었지만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효과

를 가지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

며,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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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외향성 .05** .49**

자의식

사적 자의식 .32
**

.17
**

공적 자의식 .15
**

.28
**

사회불안 -.15** -.22**

대인관계 유능성 - .4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

**p < .01, ***p < .001

못하고 매개변인만이 종속변인을 설명할 때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는 부분매개효과나 완전매

개효과에서 매개변인 투입 전후에 회귀계수가 줄

었다고 해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

며, 이에 Sobel(1982)은 Sobel test 등을 통해 추

가적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Sobel test란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의 크기가 유의한지를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며,

Sobel test의 공식은  


으

로 와 는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standard error)를 의미한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외향

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자의식은 하위변인의 개념

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

회불안 각 하위변인별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적용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 326명 중 1학년은 58명

(17.8%), 2학년은 89명(27.3%), 3학년은 113명

(34.7%), 4학년이 66명(20.2%)이었다. 성별은 남자

가 115명(35.3%)으로 여자 211명(6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나이는 20대 이

하인 17세에서 20세가 112명(34.4%)이었고, 20대

초반인 21~24세가 174명(53.3%)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은 40명(12.3%)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관계

표1에서 외향성은 대인관계 유능성(r=.05,

p<.01), 향유신념(r=.49, p<.01)과 정적 상관이 있

었다. 자의식의 하위요인인 사적자의식은 향유신

념(r=.17,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공적자의

식 역시 향유신념(r=.28, p<.01)과 정적 상관이 있

었고, 사회불안은 향유신념(r=-.22, p<.01)과 부적

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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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  t F

1 향유신념 사적 자의식 .73 .18 .03 - 3.22** 10.39**

2 대인관계 유능성 사적 자의식 .90 .32 .10 - 6.13*** 37.64***

3
향유신념 대인관계 유능성 .62 .41 .17 - 8.08*** 65.30***

향유신념 사적 자의식 .23 .05 .17 0 1.01 33.16
***

표 2. 사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p < .01, ***p < .001.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  t F

1 향유신념 공적 자의식 1.37 .28 .08 - 5.23*** 27.43***

2 대인관계 유능성 공적 자의식 .49 .15 .02 - 2.76
**

7.66
**

3
향유신념 대인관계 유능성 .62 .41 .17 - 8.05

***
64.82

***

향유신념 공적 자의식 1.08 .24 .22 .05 4.38
***

43.94
***

표 3.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p < .01, ***p < .001.

사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사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분석의 1

단계에서 사적 자의식은 향유신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t=3.11, p<.01). 2단계 역시 사적 자의

식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t=6.13, p<.001).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향유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t=8.08, p<.001),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후 사적자의식은 향유신념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완전매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 자의식이 오로지 대인

관계 유능성을 통해서만 향유신념을 설명하는 변

인임을 시사한다.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적 자의식과 향

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z=5.20, p<.001).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분석의 1

단계에서 공적 자의식은 향유신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t=5.23, p<.001). 2단계에서도 공적 자

의식은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t=2.76, p<.01). 3단계에서 대인관

계 유능성은 향유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t=8.05, p<.001), 공적 자의식 역시 향유신념을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38, p<.001).

또한 공적 자의식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함께 투

입한 결과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 간 회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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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  t F

1 향유신념 사회불안 -1.00 -.22 .49 - -4.03
***

16.29
***

2 대인관계 유능성 사회불안 -1.53 .18 .26 - -8.38
***

113.71
***

3
향유신념 대인관계 유능성 .62 .41 .17 - 8.05*** 64.84***

향유신념 사회불안 -.03 -.01 .17 0 -.12 32.32***

표 4. 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p < .01, ***p < .001.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  t F

1 향유신념 외향성 .56 .50 .26 - 10.15*** 103.03***

2 대인관계 유능성 외향성 .47 .63 .40 - 14.10
***

198.82
***

3
향유신념 대인관계 유능성 .60 .40 .16 - 7.52

***
56.65

***

향유신념 외향성 .46 .42 .26 .10 6.39
***

52.65
***

표 5.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p < .01, ***p < .001.

의 강도를 보여주는 회귀 계수의 값(β=1.08,

p<.001)이 1단계의 값(β=1.37, p<.001)보다 줄어들

어 대인관계 유능성이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

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2.74, p<.01).

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

성의 매개효과

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

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분석의 1단

계에서 사회불안은 향유신념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였다(t=-4.03, p<.001). 2단계 역시 사회불안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였다(t=-8.38, p<.001).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 유

능성이 향유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t=8.05, p<.001),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불안은 향유신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유능성이 완전 매

개하여 사회불안은 오로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

해서 향유신념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

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6.88,

p<.001).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

의 매개효과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분석의 1단계

에서 외향성은 향유신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

다(t=10.15, p<.001). 2단계에서도 외향성은 매개변

인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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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의식

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18
**
)

.05

.41***.32
***

(a)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공적 자의식

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28***)

.24
***

.41
***.15***

(b)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사회 불안

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22
***
)

-.01

.41
***.18

***

(c)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외향성

대인관계 유능성

향유신념

(.50
***
)

42
***

.40
***

.63
***

(d)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

그림 1. 각 변인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모형

주. 경로에 대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으로, 괄호 안은 매개변인 투입 이전의 회귀계수임.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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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14.10, p<.001). 3단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은

향유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7.52, p<.001)

외향성 역시 향유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t=6.39, p<.001). 외향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함

께 투입한 결과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강도를 보

여주는 회귀 계수의 값(β=.42, p<.001)이 1단계의

값(β=.50, p<.001)보다 줄어들어 대인관계 유능성

이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외향

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z=7.71, p<.001).

논 의

연구 결과와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은 향유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에서 유능할수록 즐거운 경험을 좀 더 잘

향유하는 특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유하기는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성격특성과 관

련되어 있다는 Bryant(2003)의 연구 결과 및 외향

성이 높은 사람들이 향유신념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조현석(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타인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과 사회적 유

대가 향유하기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한 Bryant

와 Veroff(2007)의 주장에 따fms 대인관계에서 유

능한 사람들은 긍정 정서를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즐거운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

고,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향유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하위 변인의 개념이 상이하여 하위 변인

별로 분석한 자의식의 경우 사적 자의식, 공적 자

의식은 향유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불안

은 향유신념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은 대인관

계 유능성과 정적 상관이, 사회불안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향성,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

일수록, 그리고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일수록 대인

관계 유능성 및 향유신념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공적 자의식이 향유신념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는 달리 공적

자의식은 대인관계 유능성 및 향유신념과 정적인

상관임이 밝혀졌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

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려

노력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적응적

이며(문혜정, 2005), 공적 자의식은 사교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대인관계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성

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Turner,

Scheier, Carver, & Ickes, 1978) 공적 자의식의

긍정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자의식 하위 변인들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를 통해 향유신념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적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 유능성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는 사적 자의식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서만

향유신념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사적 자

의식은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는 긍정적 요인이며,

사적 자의식이 높으면 자신에 대해 집중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이나 동기, 욕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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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

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특성을 지닌다(김현진, 한

종철, 200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적응적일 수 있으며,

향유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으로

써 향유하기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 자의식이 향유신념과 정

적인 상관을 가지면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완전매

개효과를 통해 향유신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적 자의식이 대인관계가 아닌 다른 상황이나,

대인관계 유능성이 아닌 다른 성향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향유하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공적 자의식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는 대인관

계 유능성이 부분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향유하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이를 통해 향유하기에 간접적 영

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자의 가

정과는 달리 공적 자의식이 향유하는 과정을 방

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자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연구자의 가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지니는 특

성 중 순기능적 측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자기에 집중하여 본인의

외적 측면에 신경을 쓰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를 성

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개인적인 성취감과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유신념을 높게

유지하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불안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완전 매개하여 사회불안은 오로지 대인

관계 유능성을 통해서 향유신념을 설명하는 변인

임이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사회불안이 높으면 타인과

함께 즐거움 경험을 하더라도 주관적인 불안감으

로 인해 그 순간을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사회불안은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 상

황, 예를 들면 노을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에는 향유하기에 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문경하(2007)에 의하면 자의식은 그 자체로 순기

능이나 역기능을 하기보다는 어떤 변인을 강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자의식과 향유신념과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가 없어

반복검증이 필요하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의

식이 하위요인 별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강화시키

거나 약화시켜 향유신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넷째,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유능

성은 외향성과 향유신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향적인 사

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이며 이로 인해 더

잘 향유하는 특성을 보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외

향성은 향유신념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다(조현석, 2008). 따

라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유능하며, 이로 인해

향유하는 특성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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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긍정 정

서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향유하기(Watson,

2002)가 개인의 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험

적으로 살펴보았다. 향유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긍

정 정서와 관련된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다(조현

석, 2008). 또한 향유하기는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

고 우울을 예방하며 보다 인생을 적응적이고 풍

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주관적 안녕

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ryant & Veroff,

1984; Bryant, 1989; Bryant & Veroff, 2007;

Bryant, Chadwick, & Kluwe, 2011).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서는 향유신념에 대해 거의 연구되

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향유하기와 관련한 기

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적 성향인 외향성과 자의식이 대인관

계적인 측면을 통해 향유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안하였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향유

하는 특성을 보이며, 자의식 역시 하위 변인별로

향유하기에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향유과정과 관련되어 있

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긍정적 경

험을 찾고 음미하고 추억할 수 있는 향유과정을

이해하고 향유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입의 첫 걸음

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이 아닌 다른 대상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지역에 따른 표본의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교차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향유하기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부족하

고, 자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일치

하지 않아 전체적 연구 문제와 가설이 연구자의

주관적 가정의 성격이 강했다. 공적 자의식은 향

유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밝혀졌다. 후속 연구에

서는 공적 자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여 향유하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적 특성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

적 자의식은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활성화되므로

상황을 ‘타인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

황’, ‘중요한 권위자와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는

상황’ 등으로 제한하여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

서 공적 자의식 수준과 향유신념의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향이 어떤 향유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향유

경험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현실적

개입을 위해서는 특정 성향들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향유방식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외향성과 자의식,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

는 특정 향유방식을 고려하여 치료자는 개인의

성향에 적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향유방식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 개입에 있어 향유방식

과 더불어 향유하기를 방해하는 특정 성향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yant와

Veroff(2007)는 향유과정에 수반되는 세 가지 전

제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욕구와 존경 욕구가

낮게 활성화 되는 것, 지금-여기를 주목하는 태도,

긍정적 경험에 대한 분명한 주의 집중’이 그것이

다. 이 세 전제를 방해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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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인의 향유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유용한 정

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향성과 자의식, 향유신

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직

접적으로 살펴본 유일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

서 추후에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불어 외향성과 자의식,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점으

로 향유 훈련 및 개입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Bryant와 Veroff(2007)는 향유 환

경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략들을 제안하였는데,

삶에서 즐거운 일을 경험하는 동안 보이는 행동

을 10가지 유형(타인과 공유하기, 기억을 잘 해두

기, 자축하기,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 비교하기, 몰

입하기, 행동으로 표현하기, 일시성 인식하기, 축

복으로 여기기, 즐거움을 냉각시키는 생각하기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략들과 본 연구에

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유경험의 강도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결국 향유과

정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더 비중이 컸다. 향유하기와 관련된 추후 연구에

서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을 고

려하고, 특정 향유과정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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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xtroversion and

Self-consciousness on Savoring Beliefs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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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won, Ministry of Unification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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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ill provide the correlation of extroversion with: a part of personality feature,

self-consciousness, and define mediated effect on each process related. This study used SBI

(Savoring Belief Inventory), only the extroversion questions from NEO-PI-R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Self-consciousness questions, ICQ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s had been sent to college students staying in Seoul, Gyeonggi-do, Daejeon,

Chungcheongnam-do, Busan and were returned. Of the returned number, 326 were effective

for this research.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says that higher savoring beliefs are related

to higher extroversion and, private/public self-consciousness, and lower social anxiety. The

result shows that, the level of savoring beliefs depends on the level of extroversion or

self-consciousn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suggested the path that

personal tendency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influences savoring beliefs, and suggested

that personal tendency could be a condition for a precautionary approach as well.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extroversion, self-consciousness, interpersonal competence, savoring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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